성광의 기쁨 가족 여러분께 JX의 은혜와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이긴 하지만, 이상기온으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영하 20도 정도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같은 학부에서 동역하시던 교수님 한 분이 소천하셨답니다, 저혈당쇼크로 돌아 가신 듯 합니다. 아내분과 두 자녀는 한국과 미국에 계시고 혼자 오셔서 아픈 몸을 이끌고 3년간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 매진하는 자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다짐해 봅니다. 
지난 8월에 군에 간 아들은 대전 계룡대 육군 의장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군생활 가운데 아버지와 더욱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 잘 준비된 일군이 되도록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딸은 3분의 선생님들과 8명의 11학년들로 만들어진 class에서 홈 스쿨링처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부터는 많은 압박감을 느꼈는지 스트레스성 호흡곤란까지 호소하긴 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 서로를 격려하며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둘씩 짝을 지어 파송 하셨던 JX처럼 저희 자녀들이 대학을 계기로 파송 되어져 황무지 같은 어떤 곳에서도 GoodNews를 전할 뿐 아니라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강인한 일군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귀한 시간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 곳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뜻 밖에 사고가 생겨 방문하지 못한 뒤 아직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여러 곳에 그 곳 상황과 비슷한 그런 가족들이 둥지를 틀고 2세들이 태어나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여러 방법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bookmark: _GoBack]ㅇㄱ 에서 1시간반 정도 북동쪽으로 들어 가면 자그마한 촌(구역 단위)이 있습니다. NK 2세들이 중국 현지인 자녀들과 섞여 보호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노부모나 연세 많은 친척들에 의해 양육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생활과 낙후한 교육환경에도 아이들이 얼마나 밝고 건강한지요. 학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답니다. 겉으로는 밝은 아이들의 모습이지만, 늘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대화 중에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번 만남부터는 가정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 번에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이 지역을 포함해서 주변에 이와 같은 아이들이 수백 명이 있다는 사실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만남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어, 어린 영혼들의 꿈과 소망이 함께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 아이들이 그 가족의, 그 촌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같이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팀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언제나 어디에서나 부끄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늘 부족하기에 매 순간 아버지를 의지치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러한 저희 부족함이 축복의 통로임을 찬양하며, 기쁨팀 가족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ㅇㄱ 언덕에서 인사드립니다. 
